
구라보의 중공 무연사 - 5배 넘는 값으로도 호평 

 

구라보의 중공(中空) 순면 무연사(無撚絲)인 “트위스트프리(Twist-free)”가 

일본의 타월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,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급 카드 

20수 단사의 5배 이상의 비싼 값에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한다. 이와 같은 비

싼 값에도 월 판매량은 30∼50곤(梱)으로 꾸준히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. 

이 면사는 수용성 비닐론을 심으로 하고 면으로 감싸준 2층 구조사인 “스

핀에어”를 약간 변형한 실로서 “스핀에어”를 꼬임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서 

면섬유속(纖維束)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용성 비닐론사를 감아주고 있다. 이

런 상태에서 16.4수 단사인 실은 “마루가메” 직영공장이 생산하고 있으며, 수

용성 비닐론을 녹여내면 20수 단사의 중공 순면 무연사가 된다. 

이 실은 2002년 봄에 시제품을 타월업자에게 의뢰하여 타월 견본을 만들

었는데, 이 새로운 실의 소문이 은연중에 타월업계에 널리 퍼졌던 것 같다. 

이 실의 판매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, 타월업계의 몇몇 고객으로부터 문

의가 있었으며, 2002년 여름에 이 실이 출하되기 시작하자마자 월간 출하규

모가 단숨에 30∼50곤에 이르렀으며, 지금도 계속 이 수준의 수요가 지속되

고 있다. 

 


